
  토끼와 거북이

  어느 화창한 봄날, 숲속 마을의 뽐내기 좋아하는 토끼와 성실한 거북이가 만났습니다.

  토끼는 엉금엉금 천천히 걷는 거북이를 보고 킥킥 웃으며 놀렸습니다. "거북아, 그렇게 느릿느릿 걸어서 언제 산 너머까지 가겠니?"

  묵묵히 듣고 있던 거북이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느리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너와 달리기 시합을 해도 이길 수 있어."

  자존심이 상한 토끼는 펄쩍 뛰며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좋아! 저 언덕 위 커다란 소나무까지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내기를 하자!"

  숲속 동물 친구들이 모두 모여 응원하는 가운데, 꾀꼬리의 신호와 함께 드디어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토끼는 쏜살같이 달려나가 순식간에 언덕 중턱까지 도달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거북이는 아직 출발선 근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엉금엉금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푸하하, 거북이는 아무리 서둘러도 나를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네. 시원한 그늘에서 한숨 자고 가도 넉넉히 이기겠어."

  자만심이 가득 찬 토끼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미루나무 그늘 아래 누워 낮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사이 거북이는 다리가 아프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결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쉬지 않고 묵묵히 발걸음을 옮긴 거북이는 쿨쿨 잠든 토끼의 곁을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한참을 자고 일어난 토끼는 기지개를 켜며 하품을 했습니다. "하암, 잘 잤다! 자, 슬슬 결승선으로 가볼까?"

  그런데 언덕 정상을 바라본 토끼는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미 거북이가 결승선인 소나무 바로 앞까지 다다라 깃발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던 것입니다.

  토끼는 허겁지겁 온 힘을 다해 달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거북이가 마침내 결승선을 먼저 통과하며 동물 친구들의 우레와 같은 환호와 박수를 받았습니다.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진 토끼는 자신의 오만을 반성했고, 거북이는 토끼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비록 걸음은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